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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VIEW 라이온킹라이온킹

철부지어린사자,�진정한자아를찾으러…
먹이사슬은 생명체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

를 일차원적으로 나타낸 말이다.�인간사회도
크게 다를 바 없다.�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 엄
연히 존재한다.�
‘라이온 킹’은 무한경쟁사회에 지친 현대인
에게 위안을 주는 영화다.�부성애를 전면에 내
세우고 승자독식의 논리를 꼬집는다.�
영화‘아이언맨’(2008)�‘아이언맨2’(2010)�등
을 연출한 존 파브로(53)�감독의 신작이다.�

2016년 개봉한 디즈니 라이브 액션 영화‘정
글북’에 이어 다시 한 번 디즈니와 손잡았다.
1994년 동명 애니메이션이 원작이다.�당시 북

미 및 세계에서 최고 흥행 기록과 박스오피스
1위 기록을 세웠다.(세계 흥행수익 약 1조1300
억원)
뮤지컬 역사도 새로 썼다.�1997년 브로드웨이

초연 이후 6대륙 20개국 100여개 이상 도시를
돌았다.�미국 토니상,�영국 로렌스 올리비에상
등 세계 70여개의 주요 뮤지컬 상을 휩쓸었다.
25년간 사랑받아온 작품이 실사화된다는 소

식은 원작 팬들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었
다.�한국 영화팬들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을
까.�결론부터 말하면‘예스’다.

11일 언론시사로 베일을 벗은
‘라이온킹’은 디즈니의

내공

이 담긴 명불허전 작품이었다.�파브로 감독은 원
작의 스토리,�감성을 그대로 살렸다.�극의 중심
을 확실히 잡고 캐릭터의 장점을 극대화했다.

어린 사자‘심바’(도널드 글로버)는 유약하
고 철이 없다.�아버지‘무파사’(제임스 얼 존스)
를 동경하며 나중에 왕이 될 자신의 운명을 가슴
에 새긴다.�하지만 무파사의 동생‘스카’(치웨텔

에지오포)는심바를탐탁지않게여긴다.�그의
등장으로 왕위 계승이 어려워졌다

고생각하기때문이다.�

스카는 무서운 계략을 꾸민다.�그의 음모로
심바는 아버지를 잃고,�왕위에서도 쫓겨난다.
죄책감에 시달리며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린다.
하지만 새로운 친구‘품바’와‘티몬’을 만나면
서 희망과 용기를 얻고 성장한다.�심바는‘날
라’(비욘세)와 친구들과 함께 진정한 자아와
왕좌를 되찾기 위해 분투한다.�
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심바가 다시 왕위를 찾

을 수 있을지가 감상포인트다.�어떤 의미에서
는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이야기다.�
그러나 원작과는 다른 매력이 있다.�파브로

감독은 첨단 기술로 현대적이고 몰입감 있는
작품을 만들었다.�동물의 입체감을 완벽하게
구현해냈다.�눈앞에서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
듯한 느낌이다.�
영화‘라이온 킹’은 인간의 삶을 돌아보게

하는 작품이다.�바쁜 일상으로 몸과 마음이 지
친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안식을 줄 수 있을 것
같다.�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,�지
금 이 순간을 더욱 사랑하라고 이야기한다.�17
일 개봉,�118분,�전체 관람가.� /뉴시스

2019�미스코리아‘진’에김세연

무한경쟁사회에지친

현대인들에게‘위안’

승자독식의논리꼬집어

완벽구현돈동물의입체감

원작과는또다른매력으로

김세연(20)이 2019
미스코리아 진이 됐
다.
지난 11일 밤 경희

대 평화의전당에서
열린 미스코리아 선
발대회에서 경쟁미녀
32명을 제쳤다.
김세연은 미국 아

트센터 칼리지 오브
디자인 대학교 2년생으로 그래픽 디자인을 전
공하고 있다.�
키 171.3㎝ 몸무게 54.4㎏이며 춤과 요리를 즐

긴다.�‘나의 해시태그’로‘#완벽주의자’,�‘#
악바리’,�‘#무대체질’등을 꼽았다.� /뉴시스


